
불교는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야사상, 

유식과 명상, 천태지관 등을 배우게 된다. 명상

과목은 위빠사나(알아차림/자기집중/호흡)의 이

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무념 치유 특강도 진행된

다. 상담과목은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이론 및 실제 등을 다룬

다. 기본(야간),심화(주간/야간), 전문(야간)과

정이 있다.

대중포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수강료 또한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명상

수행처마다 다르지만 일반 명상교육이 한회당 수

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넘는데 비하면 학기당 수강

료가 17만원에 불과하다.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천태

종 신도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입학하는 일

반인들도 상당수 됩니다. 3년 간의 체계화된 교육

이 비해 저렴한 수강료도 장점이지요. 그렇다고 

교수진들의 수준이나 커리큘럼이 다른 곳보다 결

코 뒤지지 않습니다. 범람하는 명상교육 현장에

서 보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입됐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을 

명상심리를 전하셨는데 3개월 또는 1년안에 다 

배운다는 것은 무리지요.” 

 

천태종의 특별한 전통명상 수행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명상교육이란 무엇일까. 

명상하면 대표적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마한다. 지(止, 사마타), 관(觀, 위빠사나)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대승불교가 바로 천태종이다.

지란 우리 몸과 마음의 잡된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평정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은 몸과 마음이 멈췄을 때 우리 속에 있

는 본래적 불성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천태종에서는 지관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망

상에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일념삼천의 이치에 

따라 불성과 온갖 잡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

진 하나의 유기체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망념에 물들지 않는 이가 되어 망념

에서 자유롭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일체가 돼 그

들의 구제를 돕는 보살이 되는 것이다.

“천태종의 지관 수행은 호흡을 닦는데서 시작

하여 다시 공가중 삼지삼관에 이릅니다. 지를 닦

는 것은 정을 닦는 것이요, 관을 닦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교관겸수이고 정혜쌍수

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비발현을 통해 대중

이 함께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

니다.”

천태종에서는 공관으로 진리를 설명한다. 공은 

있다(有) 없다(無)라는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사

고를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생각을 여

의고 참모습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공이다.

이를 공과 가와 중의 세범주로 설명했는데, 천

태종에서는 현실 속에서 진리의 실천을 강조하

는 공에서 가로의 접근을 중시한다. ‘가’로 대변

되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공’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되고, 진리의 이상에 있어도 현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가자는 사상이다. 

이론과 실습 병행, 교관겸수

천태종은 체계적인 교육을 중시하기에 명상상

담대학의 경우도 약 70%의 이론과 30%의 실습이 

병행되고 있었다. 4월 2일 진행된 기본과정에서

는 50분 가량의 학장 진성 스님의 천태지관에 대

한 강의와 30분 가량의 지관 수행 실습, 1시간 가

량의 외부인사의 명상이론 수업이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관법을 통한 알아차림이 결국 지

혜의 발현으로 가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타행을 통해 발현되어야 진정한 지혜”라

며 “주는 행복이 곧 받는 행복이며, 이를 통해 모

두가 함께 나갈 수 있다. 결국 수행에서 내 마음을 

알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하기

에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함께 익히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 속에 반응은 뜨거워 이날 수업만 해

도 약 90명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늦은 시간이었

지만 학업을 마치고, 혹은 생업을 마치고 앉아 명

상 이론 수업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분당에 거주하는 남효정 씨(45)는 “공,가,중의 

학년별 과정으로 수행과정이 되어 있어 좋다”며 

“천태종에서 중요시하는 관음염불정진 외에도 체

계적인 지관수행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대중과 

함께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대학생인 유효근 씨(23)도 “부모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경계에서

의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

다”며 “특히 명상에 관한 여러 이론을 함께 접하

고 불교 전통의 수행법도 알고 할 수 있는 점이 유

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지관 수행 실습은 기본과정의 첫 단계로 

자리에 앉는 법부터 호흡법 등 기초적인 과정이 

소개됐다. 스님의 지도하에 90여 명의 대중들은 

조용히 앉아 삼매에 들었다.

“농부가 봄이 온지 모르면 굶어 죽습니다. 파종

을 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준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끝과 발끝 알아차림 

영역을 확대하고 마음의 봄이 옴을 느껴보세요. 

알아차림의 범주를 생활 곳곳으로 넓히면 또 다

른 경계가 생겨납니다. 결국 지혜와 자비라는 불

교의 두 축을 고루 닦고 실천하여 삼라만상은 모

두가 일심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 입니다.”

대광사를 뒤돌아 나가는 길, 맞은편 광교산에 

늬웃늬웃 해가 저물고 있었다. 광교산부터 부처

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불곡산까지 부처님의 광명

이 펼쳐지는듯한 느낌을 받으며 길을 나섰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B1면에서 계속

이론교육·지
〈止〉

관
〈觀〉

 수행, 자비 실천으로 승화  

B2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만다라 제 1240 호   

교관겸수로 전통 수행 

명상 제반이론 폭넓게 교육

3년 과정, 민간자격증 제공

실습 병행하는 것이 특징

명상이론 수업을 경청하는 불자의 모습. 대광사 옆 불곡산 자락에 마련된 명상길.강의실 옆에 마련된 수행공간에서 이론수업을 들은 불자들이 명상 실습을 하고 있다. 올바른 자세부터 호흡법 등 기초 안내가 친절하게 소개됐다.

학장 진성 스님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전경.

학      제    3학년 6학기 과정

강의 내용

불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야사상,  

	 유식과 명상, 천태소지관

명상	위빠사나 이론 실기 병행, 

	 무념치유 특강

상담	�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가족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과 실체

강의 시간

기본과정ㅣ매주 화요일 오후 7~10시까지

심화과정ㅣ매주 수요일 오후 1~4시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10시까지

전문과정ㅣ매주 목요일 오후 7~10시까지

특별과정ㅣ매주 화요일 테라피 요가명상

✽수료 후 명상상담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031)715-3000

찾아가는 길

지하철 정자역·미금역·오리역에서

마을버스 1·2·19번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커리큘럼


